
		
			[image: Cover image]
		

	
    
      
        
          	
          	
        

        
          	
        

        
          	
            [ Article ]
          
        

        
          	Forum for youth culture - Vol. 0, No. 59, pp.5-34
        

        
          	ISSN: 1975-2733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Jul 2019

        

        
          	Received  18 Jun 2019
Revised  24 Jun 2019
Accepted  25 Jun 2019

        

        
          	
            FFYC_2019_n59_5

            DOI: 
            https://doi.org/10.17854/ffyc.2019.07.59.5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이행 실태 분석
          
        

        
          	
            
              
                Khil, Eunbae
                2)
              
            

          
        

        
          	2)Department of Youth Guidance and Sport Educ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essor.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the South-North Korea Youth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길은배
                2)
              
            

          
        

        
          	
        

        
          	2)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이행 실태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 간에 성사된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사례 43건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남북 체육계 지도자 간의 교류, 25세 이상의 성인이 주축이 된 스포츠 교류가 있었으나 청소년 중심의 스포츠 교류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또한, 노동계, 종교계, 대학생 학생회 등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를 진행한 실적이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의 분석 대상은 정부의 공식적 허가를 득한 후 성사된 국내외 스포츠 사례로 한정하였다.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와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발간한 ‘체육백서’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를 매개로 성사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은 국내외 종합경기 참가 및 정기교환 경기를 통한 교류가 가장 많았다. 교류 종목으로는 축구, 종합경기, 태권도가 가장 많았고, 교류가 성사된 지역은 남한, 북한(평양), 중국 순이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 집행 액 중 인적 왕래와 사회문화 분야 협력 지원을 위해 집행한 사업비는 0.8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스포츠 대회 명칭에 ‘청소년’또는 ‘유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참가자의 연령 또한 24세 이하인 교류 사례는 10건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안으로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 추진, 남북 지역을 상호 방문하는 친선 경기나 정기교환 경기 확대, 엘리트 선수 중심에서 생활체육차원의 교류로 전환, 중국 동북3성을 활용한 교류 추진, 남북협력기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 명시 등을 제언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South-North Korea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via sports. To this end, 43 cases of the South-North Korea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made from 2000 till 2017 were analyzed. There were several events of the sports exchange for people over 25 years, which led by sports leaders or players of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those events were excluded in the analysis due to the scope of this study. In addition, there were also unofficial South-North Korea sports exchanges conducted in third nations such as China and led by labor organizations, religious organizations, students’ associations and so on, but since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sports events obtained the official consent of the government, they were excluded as well. The analysis of the ‘Unification White Book’,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Sports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Korea Sports Science Institute showed that the most common type of the South-North Korea Youth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was the exchange via participation in all-around competitions or regulation exchange sports games in Korea or abroad. Soccer was the most frequent form of the South-North Korea youth sports exchange, followed by all-around competition and then, Taekwondo, and as for a region, South Korea was the place in which the most no. of the South-North Korea youth sports exchange was held, followed by North Korea (Pyeongyang) and then, China. From 2000 to 2017, the total cost spent for supporting the social/cultural cooperation and visi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very small, only 0.89% of the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Fund. There were 10 cases in which a word ‘youth’ was used in the name of the event and th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24 years old or under. This study suggests to separate the youth sports exchange from the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romote friendly match games in which participants can visit each other’s nation, change from the elite-oriented sports exchange to the sports-for-all oriented sports exchange, promote the youth sports exchanges by using three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and include the South-North Korea Youth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Fund even at its plann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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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태도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면서 성장하였다.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사회가 1990년 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을 발표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경제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특히, 1991년 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조영주, 2013: 588 참조). 북한 역시 200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부터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2008년까지 총 10개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5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조영주, 2013: 589).

      이처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진행된 남북 청소년 교류는 기존연구들(길은배, 1999; 함병수,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 2000;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 2001)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그 실적이 매우 미약하였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주체로서의 청소년은 한국전쟁의 경험이 있는 성인 세대보다 부정적 대북관이 상대적으로 적게 형성되어 있어 지속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증진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 참여했던 청소년은 교류 과정에서 형성한 가치관, 생활문화 등을 토대로 향후 남북 통합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북 대치 상황이 모든 사회적 분위기를 결정하였던 1990년대 이전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가 급격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를 보아도 순수한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 역시 국제대회에서 남북이 경기력을 중심으로 만난 경험은 종종 있으나, 순수한 교류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가진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몇몇 연구자는 학술, 종교,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매개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는 교류, 사회통합차원의 점진적 교류,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단일팀 구성 등을 통한 교류를 제안하였다(길은배, 2010; 조현철, 2007).

      남북 스포츠 교류에 관한 체육학분야의 선행연구도 위에서 언급한 남북 청소년 교류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강철구(2008)는 그동안의 남북 스포츠 교류가 간헐적으로 추진된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민족화합과 협력증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미숙(2004)은 북한의 이념이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남북 스포츠 교류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김용경(2013)은 북한의 대외 소통과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동아시아게임 같은 지역스포츠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대석(2007)은 남북 간의 체육문화 교류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국내적 조건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수석(2007)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체육문화 교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설명하면서, 향후 정부보다 민간주도로 체육 교류를 진행하는 것 더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미약했던 대표적 이유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차지하는 의미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 의미마저 남북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해석되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1998년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특히 2002년에는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가 대폭 수정되면서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남북 청소년 교류는 여전히 여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길은배, 이종원, 최원기, 2002: 23-24 참조). 통일은 남북이 함께 하는 노력의 과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은 민간부문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북한의 현실과 참여 가능성을 고려한 교류·협력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하겠다.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듯이 다방면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청소년 교류·협력은 국제적 제재 국면이라는 현 정세에서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앞세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교류·협력을 중시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려 노력하고 있다.(조한범, 김규륜, 김석진, 안희창, 김재한, 2017: 75). 물론 국내외의 대북제재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협력을 예전의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재개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면서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임강택, 홍제환, 2017: 17 참조). 최근 북한도 ‘체육강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강조하면서 체육분야를 체제 결속과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명분만 마련된다면 북한도 우리사회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임강택, 홍제환, 2017: 32).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선의 움직임이 있고 북한 내부도 스포츠 교류를 정치·외교적으로 활용하려고 함에 따라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청소년 교류 환경이 과거보다 좋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은 남북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는 과정적 성격을 갖는다. 통독 이전의 동서독은 청소년 교류를 대화와 협력의 통로로 활용했던 경험이 있으며, 세계사적으로도 스포츠를 매개로 한 교류가 정치･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를 촉진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에서도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사례가 있으며, 남북관계가 대립과 마찰로 경색되어 있을 때에도 청소년 스포츠분야는 남북 사이에 교류가 가능했던 소재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스포츠라고 하는 소재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적정의 대상과 추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 간에 성사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청소년 교류·협력 이행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언하는 것에 있다. 그동안 남북 체육계 지도자 간의 교류, 25세 이상의 성인이 주축이 된 스포츠 교류가 다수 있었으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24세로 정의함에 따라 위의 교류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노동계, 종교계, 대학생 학생회 등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정부의 공식적 허가를 득한 후 성사된 국내외 스포츠 사례로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남북 교류·협력관련 법·제도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명제는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환경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도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즉,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철학은 제도·규범화의 틀 속에서 추진될 때,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있다는 논리적 구성을 갖는다.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남북 교류의 성격이 정부가 정한 공식적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의 2(남북한 주민 접촉) 1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할 때 남북 교류의 개념 속에는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왕래’와 남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정보나 메시지의 교환과정을 의미하는 ‘접촉’의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왕래’는 남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을 방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통일부, 2001b: 25). 통일부장관은 방문 승인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은 경우, 남북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 기간 위반이나 방문 결과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남북 방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7항). ‘접촉’은 남북한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거나 중개인(제3자)과 FAX,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통일부, 2001b: 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류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외연의 측면에서는 남북 청소년 교류가 매우 넓은 영역에서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내연의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남북 주민 사이의 정보나 메시지 교환과정”이라는 표현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나 메시지 교환이 법·제도적으로 가능한 ‘접촉’인가와 관련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것은 현행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남북 청소년 교류를 통일부에 신청할 경우 ‘접촉’ 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길은배, 2010).

        
          <표 1>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및 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박근혜 정부(2016)
              	문재인 정부(2017)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접촉
신고
            	14
            	6
            	1
            	1
            	3
            	6
            	5
            	3
            	31
            	34
            	29
            	24
            	25
            	12
            	25
            	27
          

          
            	신고
수리
            	0
            	0
            	0
            	0
            	1
            	0
            	0
            	0
            	25
            	29
            	28
            	24
            	25
            	12
            	23
            	27
          

        

        
          
            (통일부(2018). 2018년 통일백서: 61)
          

        

        

        위의 <표 1>과 같이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접촉신고 및 수리 현황이 급증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남북한 주민 접촉) 제3항은 “통일부장관은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북한 주민 접촉신고와 수리 여부는 ‘접촉’의 내용, 방법, 수준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동 법은 남한과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임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신고와 신고수리가 다르게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기인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두 법률은 상호 그 입법 취지와 규제 대상이 다르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다(길은배, 2010).「헌법」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국가보안법」 모두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북한 주민 접촉신고와 신고수리 여부가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 해석으로 그 결과를 달리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제11조) 규정 등 많은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 방문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출입심사공무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 승인, 불허가 결정되는 구조로 방북 승인에 대한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공무원은 소극적 해석을 내릴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조항 등은 법규상에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적시해야 한다. 예로 북한주민 접촉도 회합이나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촉할 경우 두 개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 접촉을 단순 접촉, 통신에 의한 접촉으로 대별하고, 후자를 다시 우편통신교류, 전신·전화교류, 인터넷을 활용한 교류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길은배, 2010). 현재의 청소년은 인터넷 사용을 일상화하였으며, 남북 교류의 주요 수단으로도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수단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접촉’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신청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은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의 순기능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끌어 내고 민간차원의 교류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김영재, 2018 참조).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이러한 도발은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를 검토하는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정부는 2017년 5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와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하였다(통일부, 2018). 인도적 지원 사업의 대북 접촉 승인은 2016년 1월 이후 처음이지만, 그동안 스포츠분야에서의 남북 간 상호 교류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Ⅳ장의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내용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간에 성사된 스포츠를 매개로 한 대표적 청소년 교류는 강릉에서 개최된 ‘2017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세계여자 선수권대회 디비전 Ⅱ 그룹 A 대회’를 꼽을 수 있다. 이 경기에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대표팀이 참가하였고, 북한팀을 응원하기 위하여 남북공동응원단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8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B조 예선 경기에는 우리 여자축구대표팀이 방북하여 출전하였다. 이때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2013년 9월 세계역도 대회 이후 두 번째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기도 하였다(통일부, 2018 참조).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모두가 스포츠를 매개로 한 교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스포츠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되거나,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순기능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전자의 예로 198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2회 올림픽에는 1979년에 소비에트연방(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군사적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64개국이 출전을 거부하였다. 이후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23회 올림픽에서도 소련이 미국 내에 만연한 반소련 정서, 선수단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보이콧하자 사회주의 국가 14개국이 소련의 보이콧에 동조하여 불참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예로는 1971년 탁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수교 한 사례이다(이근세, 1989; 류준상, 1999; 정기웅, 2008).

        남북관계사에서도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긴장 상태의 남북관계를 완화시킨 사례가 있다. 1991년 남북은 세계탁구선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서 1991년 12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3)를 체결하였다. 또한, 남북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스포츠 대회에 총 9차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으로 입장하였으며, 남·여 청소년 친선 축구경기 등과 같은 교류를 통해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던 2014년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대표팀이 참가하였고, 폐막식에 북한의 실세 3인방인 황병서, 김양건, 최룡해가 참가한 후, 우리의 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 등과 고위급회담을 가져 일시적으로나마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이우태, 201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고 긍정적 외교적 관계 수립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간 교류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다.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남북 교류의 파트너인 김정은의 스포츠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도 발견된다. 첫째, 북한은 2013년부터 체육분야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2013년 9월 김정은은 북한 내 체육경기 대회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며,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팀은 6개월 간 출전정지를 부과할 것이라 강조하고, 2013년 10월 모든 부정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내렸다(허정필, 2018). 김정은의 태도 변화는 북한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을 정비하여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과 동시에 이러한 성과를 대내적 홍보를 통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체육행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북한팀의 국제대회 출전을 비롯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보다 더 빈번해 질것이라는 기대감은 크다 하겠다. 둘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의 생활체육 공간이 과거보다 개선 및 확충되고 있다. 김정은은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평양 일거리운동센터 준공, 류경원 인민 야외 빙상장 및 롤러 스케이트장 준공, 양강도 체육촌 운영과 월미도 체육관 등을 개선 및 증축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로동신문. 2019.6). 향후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엘리트 선수 중심에서 생활체육차원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활체육 환경 구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최근 김정은은 스포츠를 활용하여 대외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써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점이다(허정필, 2018). 2013년 북한은 아시안컵 역도선수권대회 개최를 통해 주변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 대회에서 한국이 우승하자 처음으로 태극기가 북한 내에서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북한의 예술단 파견과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실무접촉회의 시도가 스포츠를 활용한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 수단 사례이다.

        비록 김정은 리더십 강화의 한 방편으로 평양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었을지라도 우리사회 교류·협력의 주요 파트너인 북한의 스포츠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 환경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청소년의 교류·협력 이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질적 분석 방법인 기술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적 분석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빈도, 교류 유형, 교류 종목, 교류 개최 지역, 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내용적 분석은 동 기간 내에 성사된 스포츠 교류 실태 중 청소년기 연령을 포함하는 선수단 경기와 대회 명칭에 청소년, 유소년을 표기한 경기 실태를 선별하여 분석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빈도, 교류 스포츠 유형, 교류 종목, 교류 지역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북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의 내용은 무엇인가?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 간에 성사된 스포츠 교류·협력 실태 75건을 조사·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노동계, 종교계, 대학생 학생회 등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남북 간에 스포츠를 교류한 실적이 있으나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정부의 공식적 허가를 득한 후 성사된 국내외 스포츠 사례로 한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75건의 실적 중 남북 체육계 지도자 간의 교류나 25세 이상의 성인이 주축이 된 스포츠 경기 등을 제외한 43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3건 중 24세 이하의 순수 청소년만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교류한 사례는 10건에 불과하나, 엘리트 선수 중심의 스포츠 경기는 주로 24세 이하의 경기력이 우수한 청소년을 포함하여 팀을 구성한 후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특성을 갖기에 이러한 성격을 갖는 33건의 사례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스포츠 교류 지역은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기에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였거나, 남북이 각각 참가하여 경기를 치루며 대회기간 동안 인적 접촉이 이루어진 사례도 포함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이행 실태 분석을 위하여 통일부에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한 ‘통일백서’를 조사·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발간한 ‘체육백서’를 통일백서 조사 기간과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17년이나 2종의 자료수집 기간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인 이유는 통일백서, 체육백서 모두 전년도의 실태를 종합 정리하여 해당 연도에 발간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자료 보충을 위해 통일부에서 매월 발간하는 ‘월간 북한동향’전호를 조사하여 남측 스포츠 대표단의 방북에 따른 북한의 동향도 참조하였다.

        먼저, 기술적 분석은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빈도를 살펴보았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각각 표방한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문제 등과 같은 도발적 이슈가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빈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스포츠 교류·협력 유형 분석은 종합경기, 친선경기, 정기교환경기, 장애인대회, 단일종목 경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스포츠 경기를 유형별로 분석한 이유는 어떤 유형의 스포츠 경기가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에 유용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종목 분석은 그동안 남북 간에 성사된 스포츠 종목에 대한 분석으로 앞의 목적과 같은 이유이다. 개최 지역 분석은 한반도를 비롯한 외국 모두를 포함하였다. 특히, 어떤 종목이 남북 간에 상호 방문하여 개최되었으며, 중국 등 제3국에서 개최된 종목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은 19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이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에 얼마만큼 지원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내용적 분석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성사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의 연도, 사업명, 개최지, 참가자 현황 등을 살펴보는데 활용되었다. 또한, 대회 명칭에 청소년 또는 유소년을 표기한 경기의 연도별 빈도와 교류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도 사용하였다.

      

    

    

  
    
      Ⅳ.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이행 실태 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 결과 
        
          1)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빈도 분석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의 이행 실태는 <표 2>와 같다. 남북 간 교류·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와 대한민국의 스포츠관련 연구·사업을 정책적으로 견인하는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발간한 ‘체육백서’를 2001년부터 최근 발간 자료인 2018년도까지 분석한 결과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건수는 43건으로 나타났다.

          
            <표 2>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빈도(2000-2017)
              (단위: 건)

            
            

          

          
            
              
                	구분
                	총계
                	‘00
                	‘02
                	‘03
                	‘04
                	‘05
                	‘06
                	‘07
                	‘08
                	‘09
                	‘11
                	‘13
                	‘14
                	‘16
                	‘17
              

            
            
              	합계
              	43
              	2
              	4
              	3
              	1
              	3
              	2
              	7
              	8
              	2
              	1
              	2
              	3
              	1
              	4
            

          

          
            
              (‘2001년 통일백서’∼‘2018년 통일백서’; ‘2001 체육백서’∼‘2018년 체육백서’ 참조)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이행 실태는 연도별로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꾸준하게 교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전 참여정부의 화해·협력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정책을 수정하여 강경정책으로 선회하고(고유환, 2012),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선순환적 대북 정책(김형빈, 김두남, 2016)을 표방하였음에도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문제가 뜨거운 국내외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2001년, 2010년, 2012년, 2015년도에는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은 남북 간의 군사·외교적 관계에 따라 부침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유형 분석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유형에 따른 분석은 국내외 종합경기 교류, 친선경기 교류, 정기교환경기 교류, 장애인대회 교류, 국가 간 단일종목 대표팀 경기 교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유형
              (단위: 건)

            
            

          

          
            
              
                	구      분
                	총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      계
              	43
              	2
              	0
              	4
              	3
              	1
              	3
              	2
              	7
              	8
              	2
              	0
              	1
              	0
              	2
              	3
              	0
              	1
              	4
            

            
              	국내외 종합 경기 교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10
              	1
              	-
              	1
              	2
              	1
              	1
              	2
              	-
              	-
              	-
              	-
              	-
              	-
              	-
              	1
              	-
              	1
              	-
            

            
              	친선경기 교류
              	5
              	1
              	-
              	1
              	1
              	-
              	1
              	-
              	1
              	-
              	-
              	-
              	-
              	-
              	-
              	-
              	-
              	-
              	-
            

            
              	정기교환경기 교류
              	11
              	-
              	-
              	2
              	-
              	-
              	-
              	-
              	5
              	3
              	1
              	-
              	-
              	-
              	-
              	-
              	-
              	-
              	-
            

            
              	장애인대회 교류
              	1
              	-
              	-
              	-
              	-
              	-
              	-
              	-
              	-
              	-
              	-
              	-
              	-
              	-
              	-
              	1
              	-
              	-
              	-
            

            
              	국가 간 단일종목 대표팀 경기 교류
              	16
              	-
              	-
              	-
              	-
              	-
              	1
              	-
              	1
              	5
              	1
              	-
              	1
              	-
              	2
              	1
              	-
              	-
              	4
            

          

          
            
              (‘2001년 통일백서’∼‘2018년 통일백서’; ‘2001 체육백서’∼‘2018년 체육백서’ 참조)
            

          

          

          국내외 종합경기대회 교류는 올림픽, 아시안 하·동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과 같이 한 대회 내에서 여러 종목이 경쟁하는 경기로 주로 국내외 대회에서 남북 선수단 및 응원단이 교류한 유형이다. 친선경기 교류는 삼성 통일탁구대회,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농구대회, 국제 청소년 친선축구대회 등과 같이 민간단체를 비롯한 비국가대표 선수단이 비경쟁적 스포츠 정신을 기치로 교류한 유형이다. 정기교환경기 교류는 남북 유소년 스포츠단 및 태권도 시범단과 같이 남북 체육단체가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경기하거나 시범을 보이기로 한 스포츠 교류 유형이다. 장애인대회 교류는 2014년도에 있었던 제2회 인천 아시아 패러게임이다. 국가 간 단일종목 대표팀 경기 교류는 축구, 유도 등과 같이 남북의 관련 종목 국가대표가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력을 중심으로 경쟁한 교류 유형이다. 위에서 언급한 교류 유형 중 가장 많이 성사된 것은 ‘국가 간 단일종목 대표팀 경기 교류’로 총 16건이며, ‘정기교환경기 교류’ 11건, ‘국내외 종합경기 교류’ 10건 순이다.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이 진정한 의미의 교류·협력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국가대표급 선수가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간헐적으로 교류하는 유형보다 남북을 상호 방문하는 친선경기나 정기교환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 충돌과 긴장이 있었음에도 ‘정기교환경기 교류’가 11건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3)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종목 분석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종목에 따른 분석은 <표 4>와 같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총 8개 종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단 ‘종합경기’라는 스포츠 유형은 한 대회 내에서 여러 종목이 경쟁하는 특성을 가지나, 여기서는 하나의 종목으로 정리하였다.

          
            <표 4>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종목
              (단위: 건)

            
            

          

          
            
              
                	구   분
                	총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   계
              	43
              	3
              	0
              	4
              	3
              	1
              	3
              	2
              	7
              	7
              	2
              	0
              	1
              	0
              	2
              	3
              	0
              	1
              	4
            

            
              	축   구
              	21
              	1
              	-
              	1
              	-
              	-
              	2
              	-
              	6
              	5
              	2
              	-
              	-
              	-
              	1
              	1
              	-
              	-
              	2
            

            
              	종합경기
              	11
              	1
              	-
              	1
              	2
              	1
              	1
              	2
              	-
              	-
              	-
              	-
              	-
              	-
              	-
              	2
              	-
              	1
              	-
            

            
              	태권도
              	5
              	-
              	-
              	2
              	-
              	-
              	-
              	-
              	1
              	1
              	-
              	-
              	-
              	-
              	-
              	-
              	-
              	-
              	1
            

            
              	탁   구
              	2
              	1
              	-
              	-
              	-
              	-
              	-
              	-
              	-
              	-
              	-
              	-
              	1
              	-
              	-
              	-
              	-
              	-
              	-
            

            
              	농   구
              	1
              	-
              	-
              	-
              	1
              	-
              	-
              	-
              	-
              	-
              	-
              	-
              	-
              	-
              	-
              	-
              	-
              	-
              	-
            

            
              	유   도
              	1
              	-
              	-
              	-
              	-
              	-
              	-
              	-
              	-
              	1
              	-
              	-
              	-
              	-
              	-
              	-
              	-
              	-
              	-
            

            
              	역   도
              	1
              	-
              	-
              	-
              	-
              	-
              	-
              	-
              	-
              	-
              	-
              	-
              	-
              	-
              	1
              	-
              	-
              	-
              	-
            

            
              	아이스하키
              	1
              	-
              	-
              	-
              	-
              	-
              	-
              	-
              	-
              	-
              	-
              	-
              	-
              	-
              	-
              	-
              	-
              	-
              	1
            

          

          
            
              (‘2001년 통일백서’∼‘2018년 통일백서’; ‘2001 체육백서’∼‘2018년 체육백서’ 참조)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종목은 축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경기 11건, 태권도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축구가 가장 많이 개최된 이유는 이 종목이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여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태권도가 5건으로 많은 것은 남북 모두가 태권도를 국기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 태권도협회 간에 상호 방문하여 정기적 시범을 갖기로 협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탁구, 농구, 유도, 역도, 아이스하키 등의 종목은 축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중화가 덜 되어 있고, 엘리트 선수 중심의 양성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엘리트 선수 중심에서 생활체육차원의 교류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군사·외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생활체육 수준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나 친선경기나 정기교환경기 교류 종목의 확대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4)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개최 지역 분석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개최 지역에 따른 분석은 <표 5>와 같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개최 지역은 총 8개 지역이다. 남한은 서울, 강진, 연천, 대전, 순천, 대구 등 남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중국도 3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을 국가 단위로 수렴하여 총 8개 지역으로 정리하였다.

          
            <표 5>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성사 지역
              (단위: 건)

            
            

          

          
            
              
                	구    분
                	총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   계
              	43
              	2
              	0
              	4
              	3
              	1
              	3
              	2
              	7
              	7
              	2
              	0
              	1
              	0
              	2
              	3
              	0
              	1
              	4
            

            
              	남한(서울, 대구, 대전 등)
              	22
              	-
              	-
              	3
              	1
              	-
              	2
              	1
              	5
              	2
              	1
              	-
              	-
              	-
              	1
              	3
              	-
              	-
              	3
            

            
              	북한(평양)
              	10
              	1
              	-
              	1
              	1
              	-
              	-
              	-
              	2
              	3
              	-
              	-
              	-
              	-
              	1
              	-
              	-
              	-
              	1
            

            
              	중    국
              	5
              	-
              	-
              	-
              	-
              	-
              	1
              	-
              	-
              	2
              	1
              	-
              	-
              	-
              	-
              	-
              	-
              	-
              	1
            

            
              	카 타 르
              	2
              	-
              	-
              	-
              	-
              	-
              	-
              	1
              	-
              	-
              	-
              	-
              	1
              	-
              	-
              	-
              	-
              	-
              	-
            

            
              	브라질(리우)
              	1
              	-
              	-
              	-
              	-
              	-
              	-
              	-
              	-
              	-
              	-
              	-
              	-
              	-
              	-
              	-
              	-
              	1
              	-
            

            
              	그 리 스
              	1
              	-
              	-
              	-
              	-
              	1
              	-
              	-
              	-
              	-
              	-
              	-
              	-
              	-
              	-
              	-
              	-
              	-
              	-
            

            
              	일    본
              	1
              	-
              	-
              	-
              	1
              	-
              	-
              	-
              	-
              	-
              	-
              	-
              	-
              	-
              	-
              	-
              	-
              	-
              	-
            

            
              	시 드 니
              	1
              	1
              	-
              	-
              	-
              	-
              	-
              	-
              	-
              	-
              	-
              	-
              	-
              	-
              	-
              	-
              	-
              	-
              	-
            

          

          
            
              (‘2001년 통일백서’∼‘2018년 통일백서’; ‘2001 체육백서’∼‘2018년 체육백서’ 참조)
            

          

          

          이 중에서 카타르, 브라질, 그리스, 일본, 시드니 지역에서 성사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주로 국제대회에서 엘리트 선수를 비롯한 관련 체육연맹의 지원단이 참가한 유형이다. 경기에 참가한 본래적 목적이 남북 간의 인적 교류보다 경기 실적을 전제로 한 참가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반면, 남한, 북한, 중국에서 개최된 스포츠 경기는 남북 간 선수단의 친선 교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기는 모두 평양에 국한되어 있으나 남한은 서울을 비롯한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북한의 경우 평양 외의 지역은 스포츠 경기를 위한 경기장 시설이 부족하고 평양이 남한 선수단의 접근성이 타 지역보다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남한과 인접한 개성, 원산, 금상산 등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남북이 서로 상대 지역을 방문하여 교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때 선택되는 제3의 교류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중국은 남북 모두 접근성이 용이하다. 특히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은 북한과 인접하여 있고, 이념적으로도 북·중이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 따라 북한이 비교적 부담을 적게 갖고 교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와 같이 북의 핵문제를 둘러싼 군사·외교적 대립이 장기화될 때,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위한 최적의 지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실적 분석
          2017년 12월 기준 남북협력기금4) 수입은 1조 1,967억 원이다. 정부는 2017년에 총 1조 9,708억 원의 지출 계획을 세웠고, 이 중 사업비는 9,588억 원 규모이나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7.1%인 684억 원이다(통일부, 2018: 233-234).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총  계
                	인적 왕래
지원
                	사회문화협력
지원
                	전체 기금
사용액
              

              
                	전체 기금 사용액 대비
인적+협력 지원 기금
사용 비율(%)
                	인적
왕래+사회
문화 협력
지원 총액
              

            
            
              	합   계
              	0.89
              	992
              	406
              	586
              	134,800
            

            
              	2000
              	0.44
              	24
              	3
              	21
              	5,499
            

            
              	2001
              	0.07
              	4
              	3
              	1
              	5,941
            

            
              	2002
              	2.7
              	237
              	237
              	-
              	8,624
            

            
              	2003
              	0.16
              	18
              	11
              	7
              	10,965
            

            
              	2004
              	0.49
              	43
              	11
              	32
              	8,671
            

            
              	2005
              	1.08
              	113
              	38
              	75
              	10,419
            

            
              	2006
              	0.94
              	127
              	53
              	74
              	13,441
            

            
              	2007
              	0.64
              	86
              	17
              	69
              	13,513
            

            
              	2008
              	1.69
              	65
              	27
              	38
              	3,844
            

            
              	2009
              	1.36
              	30
              	-
              	30
              	2,199
            

            
              	2010
              	0.20
              	21
              	-
              	21
              	10,198
            

            
              	2011
              	1.69
              	26
              	-
              	26
              	1,539
            

            
              	2012
              	0.39
              	23
              	-
              	23
              	5,882
            

            
              	2013
              	0.22
              	21
              	-
              	21
              	9,375
            

            
              	2014
              	0.69
              	33
              	5
              	28
              	4,788
            

            
              	2015
              	2.52
              	61
              	-
              	61
              	2,420
            

            
              	2016
              	0.28
              	23
              	-
              	23
              	8,303
            

            
              	2017
              	0.40
              	37
              	1
              	36
              	9,179
            

          

          
            
              (통일백서, 2018. 274쪽을 참조하여 작성)
            

          

          

          남북협력기금의 연도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집행 실적이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액은 134,800억 원이고, 이 중 남북 인적 왕래 지원에 사용한 금액이 406억 원, 사회문화 분야 협력 지원 사업비로 집행한 실적이 566억 원이다. 8년간의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 집행 예산 대비 인적 왕래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 지원 사업비 집행 비율은 0.8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사용한 기금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남북교류·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14백만 원, FIFA 청소년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팀 사전 방한 지원 7백만 원,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 대회 북한 대표팀 방한 사업에 13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DMZ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스페이스 프로그램 연구 지원과 DMZ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 지원 사업에 각각 71백만 원과 81백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2년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지원에 14,818백만 원, 2017년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남 사업에 74백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사용한 기금은 매우 적은 규모이다.

          기금의 조성 목적은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 사업 진흥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기금의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포함하고 사업비를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동 사업의 성사는 남북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정부가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에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을 위한 경원선 철도 남측 구간 복원 등의 기간사업도 중요하지만, 기간사업 후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인적 왕래 사업도 중요함을 고려하여 이들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내용 분석 결과
        
          1)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내용 분석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성사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실태는 <표 7>과 같다. 이처럼 교류·협력 건수가 적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물러난 2017년 3월까지 남북관계가 군사적 충돌과 긴장국면 대치를 반복함으로써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환경이 경색되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표 7>에서 제시한 교류·협력 외에도 종교계를 비롯한 대학생 학생회 차원의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공개 자료만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7>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내용(2000-2017)
            
            

          

          
            
              
                	일 시
                	사업명
                	개최지
                	참가자
              

            
            
              	2000
              	삼성 통일탁구경기 대회
              	평양
              	남 50명(선수단 13명, 인솔 37명)
            

            
              	시드니 하계올림픽경기 대회
              	시드니
              	남 90명, 북 180명
            

            
              	2002
              	태권도 시범단 교환경기
              	평양
              	남 35명,북 30명
            

            
              	태권도 시범단 교환경기
              	서울
              	남 41명,북 21명
            

            
              	남북 통일축구 경기
              	서울
              	리광근 등 49명
            

            
              	부산 하계아시아경기 대회
              	부산
              	박명철 등 668명
            

            
              	2003
              	아오모리 동계아시아경기 대회
              	일본
              	남 선수단 110명/북 선수단 40명
            

            
              	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
              	전극만 등 524명/선수단 197명/응원단 327명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농구 대회
              	평양
              	김운규 등 800여명
            

            
              	2004
              	아테네 하계올림픽경기 대회
              	그리스 아테네
              	남 선수단 136명/북 선수단 50명
            

            
              	2005
              	제2회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대구, 전주 등
              	북 선수단 65명
            

            
              	남북통일 축구
              	서울
              	남･여 선수단
            

            
              	제4회 마카오 동아시아경기 대회
              	마카오
              	남북 선수단
            

            
              	2006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 강원도 겨울철 체육 경기
              	춘천
              	선수단 36명(단장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
            

            
              	도하 하계아시아 경기 대회
              	카타르 도하
              	남북선수단
            

            
              	2007
              	남북 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북한 청소년팀 방한
              	제주, 수원 등
              	북 선수단 23명
            

            
              	강진
              	북 선수단 34명
            

            
              	남한 청소년팀 방북
              	평양
              	남 선수단 26명
            

            
              	평양
              	남 선수단 22명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남
              	서울, 춘천
              	북 시범단 48명
            

            
              	2007 FIFA 청소년(U- 17) 월드컵 대회 
              	서울 등 8개 도시
              	북 선수단 31명
            

            
              	제2회 국제 청소년 친선축구 대회
              	전남 강진
              	북 선수단 22명
            

            
              	2008
              	제3회 동아시아 축구 대회
              	중국 충칭
              	-
            

            
              	2008 아시아 유도선수권 대회 
              	제주도
              	북 선수단 17명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경기 대회 3차 예선전
              	중국 상하이
              	남북 축구대표팀
            

            
              	서울 
              	남북 축구대표팀
            

            
              	2008 남북 태권도 교류 행사
              	평양
              	(사)ITF태권도협회 남 대표단 60명
            

            
              	남북 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
              	평양
              	유소년축구선수단 30명
            

            
              	경수유소년축구단, 임원 등 50여명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경기 대회
              	중국 상하이
              	남북 축구대표팀
            

            
              	2009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경기 대회
              	서울
              	북 선수단 43명
            

            
              	남북 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단 교류
              	중국 곤명
              	-
            

            
              	2011
              	피스 앤 스포츠컵(탁구)
              	카타르 도하
              	남 선수 2명/북한 선수 2명
            

            
              	2013
              	2013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 대회(동아시안컵)
              	서울, 화성
              	북 여자축구 선수단 39명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  대회
              	평양
              	남 선수단 41명 방북
            

            
              	2014
              	2014 인천아시아 대회
              	인천
              	북 선수단 273명 방한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대회
              	인천
              	북 선수단 33명 방한
            

            
              	2014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
              	연천
              	유소년축구단 32명 방한
            

            
              	2016
              	리우 올림픽경기 대회
              	리우
              	남 선수단 24개 동목 204명/북 선수단 9개 종목 31명
            

            
              	2017
              	2017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세계여자 선수권 대회 디비전 Ⅱ 그룹 A 대회
              	강릉
              	북 선수단 30명
            

            
              	남한 여자축구 대표팀 경기
              	평양
              	선수단 41명, 방북취재단 10명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무주
              	북 태권도 시범단 32명
            

            
              	제3회 아리스포츠컵 유소년축구 대회
              	중국 쿤밍
              	강원도 유소년축구선수단 50명/경기관람 인원 120/북 선수단 30명, 북 체육단 30명 참가
            

          

          
            
              (‘2001년 통일백서’∼‘2018년 통일백서’; ‘2001 체육백서’∼‘2018년 체육백서’ 참조)
            

          

          

          위에서 제시한 교류·협력 실태 중 보다 의미가 있거나 교류·협력 환경이 이전과 비교하여 경색된 이유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2년에는 남북 간에 다양한 종목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졌다. 우선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2002. 8.12-14)에서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환 사업이 합의됨에 따라 남한 태권도 시범단 50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연하였다. 이어서 북측 태권도 시범단 41명도 10월 23일부터 26일가지 서울에서 공연하였다. 한편 ‘제14회 부산 하계아시아경기 대회’에 북측이 대규모의 선수단 및 응원단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는데 기여하였다(통일부, 2003: 184-185). 북측의 응원단 복장과 응원 시스템에 많은 남측 청소년과 주민들이 환영하고 환호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였다.

          2007년에는 북한 청소년 축구팀이 남한을 방문하여 제주, 수원, 강진 등에서 한 달간 전지훈련을 하는 등 축구분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15∼17세의 북한 청소년 축구팀 23명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 제주, 수원, 순천, 광양 등에서 8월에 열리는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 대회’에 대비하는 전지훈련을 가졌다. 그동안 북한 축구팀이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한 달간 장기체류하며 전지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북한의 15세 이하 청소년팀 34명이 2007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였고, 이어서 청소년팀 22명이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전남 강진 등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남한의 중등연맹 등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남한의 12세 이하 유소년팀 26명도 2007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서 22명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유소년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러한 축구팀 상호교환 방문은 남한의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4.25 체육단이 합의한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 경기’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통일부, 2008: 190).

          2008년도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북한 선수단이 남한을 방문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북한 유도선수단 17명이 ‘2008 아시아 유도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남북 경기’가 6월 22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당초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남북 경기’ 및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남북 경기’는 3월 26일과 9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어 우리 대표팀이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지는 못하였다. 남북 유소년축구선수단의 상호교환 경기차원에서 남한 유소년축구선수단 30명이 2008년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네 차례,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50명의 선수단이 방북하여 세 차례의 친선경기를 가진 것은 나름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통일부, 2009: 111-112).

          한편, 2013-2014년도의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주로 남북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대회에 남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013년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화성에서 개최된 ‘2013 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26명이 참가하였고,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 대회’에 우리 선수단 41명이 참가하였다(통일부, 2014). 특히 이 대회에는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에서 공식적으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된 체육 행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 대회’에 북한 선수단은 14개 종목에 273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4개 종목 3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11월에는 연천에서 개최된 ‘국제 유소년축구 대회’에 북한 유소년축구단 32명이 참가하였다(통일부, 2015: 91). 특히, 북한 유소년축구단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통일부 소속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체류함으로써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확대되는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다(신아일보, 2014.11.03.).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6년도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5)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민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2016년 1월과 9월에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이 다시 침체되었다(이상숙, 2018). 리우올림픽 등 국제체육행사에 남북이 각각 참가하면서 소극적 인적 접촉이 있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정책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남북 교류·협력 정책 기조 하에 정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다각적인 남북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2018 통일백서: 54). 먼저 4월 2일부터 8일까지 강릉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대회’로 개최된 ‘2017 국제 아이스하키연명 세계여자선수권 대회 디비전Ⅱ 그룹 A’ 경기에 북한 선수단 3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4월 3일부터 11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경기하였다. 이 경기에 우리 선수단 41명과 방북 취재단 10명 등 총 51명이 참가하였다(2018 통일백서: 74).

          한편,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우리 민간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최한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축구대회’에 한국 2개팀, 북한 2개팀, 중국 2개팀이 참가하여 경기를 가졌다. 여기에는 강원도 유소년축구선수단 50명과 경기 관람 등의 목적으로 120명이 참가하였고, 북한도 체육단 30명, 여명축구단 30명 등 총 60명이 참가하여 남한 선수단과 교류하였다(2018 통일백서: 75).

          그동안 남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치·군사적 이념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노선을 자주 천명하였으나, 그간의 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한·미·북간의 군사·외교적 갈등 등이 남북 간의 화해·협력 과정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 지역에서 국제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 종 경기에 남북 청소년 스포츠 선수단이 꾸준히 참가하여 간헐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 체육협회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한 남북 유소년스포츠팀과 남북 태권도 시범단의 정기적 상호 방문 교류는 향후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모델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청소년 및 유소년 표기 대회 분석
          위의 내용은 스포츠를 매개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이 성사되었을 때, 참가 선수 중에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포함된 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반면 아래의 <표 8>에서 제시한 내용은 참가 선수가 15세 이하이거나 15-17세의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교류 사례이다. 특히 스포츠 대회 명칭에 ‘청소년’또는 ‘유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참가자의 연령 또한 24세 이하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표 8> 
				
            

            
              청소년 및 유소년 표기 대회 분석
              (단위: 건)

            
            

          

          
            
              
                	구    분
                	총 계
                	2007
                	2008
                	2009
                	2014
                	2017
              

            
            
              	합    계
              	10
              	5
              	2
              	1
              	1
              	1
            

            
              	국제경기
              	2
              	-
              	-
              	-
              	2014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제3회 
아리스포츠컵 
유소년대회
            

            
              	남북 교류 경기
              	7
              	남북 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 교류 대회 4회
              	남북 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 2회
              	남북 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
              	-
              	-
            

            
              	국제 청소년 친선 경기
              	1
              	제2회 국제 청소년친선축구대회
              	-
              	-
              	-
              	-
            

          

          
            
              (‘2001년 통일백서’∼‘2018년 통일백서’; ‘2001 체육백서’∼‘2018년 체육백서’ 참조)
            

          

          

          먼저, 대회 명칭에 ‘청소년’을 표기한 사례는 2007년도 전남 강진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청소년친선축구대회’이다. 동 대회에는 한국, 북한, 프랑스 등 7개 국가 청소년선수단이 참가하여 축구 경기와 함께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선수단 22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대회 명칭에 ‘유소년’을 표기한 사례는 2007년 4건, 2008년 2건, 2009년 1건, 2014년 1건, 2017년 1건 등 총 9건이다. 이처럼 축구 경기를 매개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남한의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4.25 체육단이 합의한‘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협의에서 비롯되었다(통일부, 2008: 190). 양 단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남북 왕래 형식으로 교환경기를 개최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청소년 축구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중국 곤명에서 전지훈련 중인 우리 유소년축구선수단과 북한 유소년축구선수단의 친선경기를 개최(2009.7.17.~8.4)하기도 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해 온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는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남북이 협의하였으나, 2009년 이후 상호교환 경기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청소년은 남북 교류의 대상자적 측면에서 성인에 비하여 정치적 이념이 약하게 형성되어 있고, 스포츠는 교류의 매개적 측면에서도 타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 따라 이상적 남북 교류의 대상과 소재가 될 수 있다. 통독 이전의 동서독 교류 사례를 보더라도 스포츠, 학술, 여행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길은배 외 2명, 2002: 44-60). 교류는 아무리 적합한 대상과 소재를 갖고 진행되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교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남북 청소년 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스포츠를 매개로 성사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례를 기술적·내용적으로 분석하여 교류·협력의 빈도, 스포츠 유형, 종목, 교류 지역,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용 실태 등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 간에 성사된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사례 43건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남북 체육계 지도자 간의 교류, 25세 이상의 성인이 주축이 된 스포츠 교류가 있었으나 청소년 중심의 스포츠 교류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정부의 공식적 허가를 득한 후 성사된 국내외 스포츠로 한정하였다.

      동 기간 동안 우리사회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2대의 정권 변화와 함께 대남 정책이 있어왔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남북 교류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롯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군사·외교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 교류 주체로서의 청소년, 그리고 교류 소재로서의 스포츠는 위에서 언급한 동서독 사례와 남북 간에 형성된 군사·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더라고 가장 비정치적이며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적정의 교류 방법임에도 정치·군사적 환경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 아쉬움이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이 스포츠분야의 성과를 대내적 홍보 수단과 대외적 외교관계 정립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남북 교류·협력 환경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스포츠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는 우리사회가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은 체육행정의 투명성 강조를 기치로 체육계의 정화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국제체육대회 참가가 증가함으로써 우리 선수단과의 교류가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자국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남북 간에 추진된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엘리트 선수 중심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성사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대회 수준의 종합경기나 단일종목 경기에서 남북이 만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그간의 스포츠 교류가 엘리트 선수 중심의 교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성사된 지역을 살펴보면 남한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순천, 강진, 연천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북한은 평양에 국한하여 교류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북한의 여타 지역이 스포츠 교류에 적합한 경기장 시설 등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유형에 따른 분석은 국내외 종합경기 교류, 친선경기 교류, 정기교환경기 교류, 장애인대회 교류, 국가 간 단일종목 대표팀 경기 교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성사된 유형은 ‘국가 간 단일종목 대표팀 경기 교류’로 총 16건이며, ‘정기교환경기 교류’ 11건, ‘국내외 종합경기 교류’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 간 단일종목 대표팀 경기를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교류를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라, 국제대회에 참가한 남북 국가대표 선수단이 대회 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교류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교류가 축적되고 남북 간에 지속적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스포츠를 매개로 한 청소년 교류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스포츠 교류의 주체, 종목 등이 남북 교류 당국자가 만나 협의하는 단계부터 계획된다면 교류의 성과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기간 동안 11건으로 나타난 ‘정기교환경기 교류’가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 크다 하겠다. 8년간의 남북 청소년 교류 사례 중 남한의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4.25 체육단이 합의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상호 방문하여 교환경기를 갖은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가 지속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사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비롯한 핵 문제 처리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 속에서도 성사되었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한 모델로 평가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환경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치·군사적 환경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표명함에 따라 교류 파트너인 북한 체육단체와의 접촉과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스포츠 종목별과 엘리트 선수보다 생활체육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치·군사적 충돌로 서로 상대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남북 모두 접근성이 수월한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과 인접하여 있고, 정치 이념적으로도 북·중이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어 북한이 비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남북 교류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의 지역이다.

      둘째, 엘리트 선수 중심의 국가대표 선수단 교류에서 생활체육차원의 교류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대표가 참가하는 단일종목이나 종합경기를 매개로 하는 남북 청소년 교류가 많았다. 이러한 실태는 남북 청소년 교류의 범위가 축구와 같은 특정 종목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과 같이 국제대회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 남북 청소년 교류가 엘리트 선수 중심의 교류를 탈피하여 생활체육분야로 확대될 때 스포츠 교류 종목이 다양화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청소년 교류의 빈도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호 친선방문경기 종목을 축구 중심에서 농구, 야구, 배구 등으로 확대하고, 교류 종목과 교류 지역에 대한 선택권을 북측에 주는 형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의 내용에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종목은 축구가 21건, 종합경기 11건, 태권도 5건 순이다. 북한에서는 축구보다 농구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3년에 정주영체육관 개관식에 남북 통일농구대회가 열린 것이 유일하다. 남북 모두 일부 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마다 농구팀을 운영하고 있어 북한 청소년이 선호하는 농구 종목을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시에 태권도는 남북 모두가 국기로 인정한 스포츠로 청소년 교류의 소재로 최적의 조건을 갖는다 하겠다. 현재는 태권도 시범단 만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권도 겨루기 대회, 품새 대회, 시범단 공연 등과 같이 소재를 다양화하여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1991년 통일부에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업에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 간 인적 왕래 지원과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지원 사업비로 사용한 비율은 0.8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청소년 교류 지원 사례로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지원 및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남 사업 지원 등 소수에 불과하다. 차년도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 계획 수립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을 발굴하여 포함하고 필요 경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1년 12월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에 성사된 세계탁구선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화해 분위기 속에서 체결되었다. 남북 교류 주체로서의 청소년, 매개로서의 스포츠 교류가 지속된다면 긴장 상태의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나의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나타난 연구의 제한점은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례로 43건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체육계 인사의 자문을 받아 청소년기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대회만을 추출하였음에도 「청소년기본법」에 적시되어 있는 청소년 연령인 9-24세에 해당하는 선수가 각 대회마다 몇 명인지 밝히지 못한 점이다. 또한, 남북 청소년이 스포츠를 매개로 만나 경기 이외의 공간에서 어떠한 유형의 교류를 진행하였는지 밝히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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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3)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문서. 이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로 전락함(정규섭, 2011).
      

      
        4) 남북 간 경제 협력과 교류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에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
      

      
        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중 하나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박인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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